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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들의 인간관계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
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편의 표집한 일부 도시 간호학과 재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동아리 활동 참여자는 119명이었
다. 자료 분석은 IBM SPSS/WIN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검정, t-tes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은 중간 이상이었으며, 동아
리 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학년(χ2=8.07, p=.045), 전공만족도(χ2=8.26, p=.010), 의사소통능력(t=8.19, p=.005), 셀프리
더십 중 행동중심적 전략(t=4.48, p=.03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행동중심적 전략, 건설
적 사고전략 및 동아리 활동수준 중 적극성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이
었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다양한 동아리 경험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은 셀프리더십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
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전문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향상
되는 교육적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lub activities play an important role for college students in adapting to their college life. This 
study was therefore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on the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Convenience sampling method was applied for 147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department of university in D city, of which 119 subjects participated in club 
activities.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15 to November 30, 2019, and analyzed by applying χ2 test,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BM SPSS/WIN 22.0 program. Results: 
Communication skill and self-leadership were above the middle level. Depending on the club activiti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for grade (χ2=8.07, p=0.045), major satisfaction (χ2=8.26, p=0.010),
and communication skill and behavior-focused strategies (t=4.48, p=0.036).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skill were behavior-focused strategies,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and 
activeness amongst club activities. Therefore, the numerous club activity experiences of subjects helped 
improve the communication skill which, in turn, helps improve self-leadership. Our study indicates the
necessity to seek an educational strategy that encourages active club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for
improving the core competencies of professional nurses, encompassing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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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은 지적 기능 발달이나 기술 습득뿐 만 아니라 사

회적으로 동화되고 적응에 필요한 인격을 형성하는 곳이
다. 대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자신의 정체성을 확
인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대학
에서는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모임인 동아리 활동
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하며, 성인으로 들어가는 대
학생들에게 정서적 발달을 돕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게 한다[1]. 특히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 적응을 촉진
하는 매개체로도 지지받고 있다[2]. 동아리 활동은 성별, 
학년의 제약성에서 벗어나 공통의 관심분야에 따라 모임
을 형성하므로, 이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며,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3,4]. 

의사소통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활
용하여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하는가를 의미하며, 의사소
통이 갖는 사회적 속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이
자 적절성과 효과성을 수반하는 지식, 기술, 그리고 동기
가 의사소통능력이라 할 수 있다[5]. 간호 교육에서도 의
사소통능력은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로서 대상
자와 상호관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6].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 뿐 아니라 졸업 
후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대상자와의 관계, 동료학생과의 
관계, 문제 해결능력, 실습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7] 이러한 의미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매우 중요
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8]. 

최근 복잡하고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간호 현장에서도 법적, 전문적,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사의 능력인 셀
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유능한 사람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나 발휘할 수 있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9]. 이에 따라 간호 대학생 및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10,11].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주로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2,4],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12]가 대부분이었다. 대학생
들은 대학 생활 동안 여러 전공교과목 이수와 동아리 활
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성장을 계속하지만 학

생들의 동아리 활동수준,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과
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로서는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참여
로 의사소통능력 중 정보수집과 타인의 관점 이해가 높
아졌고, 문제해결능력 중 확산적 사고가 증가하였다는 연
구[13] 외에 동아리활동과 의사소통 및 셀프리더십과 관
련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대상자와의 
전문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간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을 조사하고, 간호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아리 활동이 대학교육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체계를 갖추어 운영된다
면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4].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교과목 외에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를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수준, 의사소통능

력 및 셀프리더십을 알아보고, 동아리 활동 여부가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
더십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 활동수준을 확
인한다.

셋째,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확인한다.

넷째,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
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동아리활동,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을 조사하고,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
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 일개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으

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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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으로 하여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 연구 대
상자 수를 위한 표본수 산정은 G * Power 3 program
을 이용하였으며[14],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30, 검
정력 0.95 조건에서 산출된 134명에 탈락율 10%를 고
려하여 150명으로 산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47부를 분석하였다. 이 중 동아리 참여 대상자는 119
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동아리 활동 특성
동아리 유형, 동아리 모임횟수, 동아리 참여 동기, 동

아리 내 본인역할로 구성하였다.

2.3.2 동아리 활동 수준
동아리 활동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는 Kim [15]이 연구

한 동아리 활동수준에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동아리 
활동수준을 평가하는 5가지 하위 요인은 동아리의 가입
과 활동 참여에 있어 자신의 자발적 성향과 동아리의 활
동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는 자발성 3문항, 동아리 
연간 활동계획, 결정된 동아리 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
를 알아보는 적극성 3문항, 동아리 내 의사결정 과정 및 
문제점 개선 노력 등을 알아보는 문제해결력 3문항, 동아
리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활동의 적응과 보람 정도, 동아
리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을 평가하는 만족도 7문항, 활
동하는 동아리의 회칙, 연간 계획에 의한 운영, 전체 회의
를 통한 의사 결정 구조를 알아보는 조직력 4문항,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선행
연구[15]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체 .99였으며, 
본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수준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3, 하위영역별로는 자발성 .62, 적극성 .82, 
문제해결력 .80, 만족도 .84, 조직력 .69였다.

2.3.3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Hur [5]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 의

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GICC, 2003)로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
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
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에 대한 역채점 2문항은(10, 11
번 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
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3.4 셀프리더십
Houghton과 Neck [16]이 개발하고 Shin, Kim과 

Han [1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가지 
전략의 총 35문항으로, 행동 중심적 전략은 자기목표설
정, 자기보상, 자기처벌, 자기관찰, 자기단서의 18문항, 
자연적 보상전략은 자연적 보상의 5문항, 건설적 사고전
략은 성공적인 수행 상상,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분석 1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
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Houghton과 Neck [16]의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는 .74～.93 이었고, Shin등[17]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는 .70～.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행동 중심적 전략 .89 , 자연적 보상전략 .78, 사고전략 
.91이었다.

2.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나누어주
고 직접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
문지는 학생회 회의실에서 시행하였으며, 설문 소요시간
은 20분이었으며,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
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H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IRB 

No: 2019-02-12-0814)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
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자발적으로 참여
를 중단할 수 있고, 참여중단이나 철회로 인한 어떤 불이
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잠금장치
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서류는 복귀할 수 없는 방
법으로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2.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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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23(15.6)
Female 124(84.4)

Grade Freshman 62(42.2)
Sophomore 46(31.3)
Junior 13(8.8)
Senior 26(17.7)

Sibling 1 11(7.5)
2 98(66.7)
more than 3 38(25.9)

Major satisfaction Not satisfied 15(10.2)
Satisfied 132(89.8)

Club activities Have 119(81.0)
None 28(19.0)

Communication skill Total 3.99±0.45
Self-leadership Behavior-focused 

strategies 3.84±0.46

Natural reward strategies 3.77±0.59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77±0.56

Total 3.81±0.4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egree of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of subjects (N=147)

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봉사활동 특성 
및 주요변수들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동아리 활동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의사소통과 셀프리더십의 점수는 χ2검정, t-test를 이
용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
더십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47명으로 Table 1과 같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124명(84.4%)으로 많았으
며, 학년은 1학년이 62명(42.2%), 2학년이 46명(31.3%), 
3학년이 13명(8.8%), 4학년이 26명(17.7%) 이었다. 형
제 자매수는 2명이 98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이
상이 38명(25.9%)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이상
이 132명(89.8%)였다.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는 대상자
는 119명(81.0%),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는 28명(19.0%)
이었다. 의사소통 능력은 3.99±0.45점이었다. 또한, 셀
프리더십은 전체 3.81±0.44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행
동중심적 전략은3.84±0.46점, 자연적 보상전략 3.77± 

0.59점, 건설적 사고전략 3.77±0.56점 순이었다.

3.2 대상자의 동아리 특성 및 동아리 활동수준
동아리 참여 대상자 119명의 동아리 특성 및 동아리 

활동수준은 Table 2와 같다. 이들의 동아리 참여 시간은 
1개월에 2회 이상 참여가 46명(38.7%), 1개월에 1회 참
여가 28명(23.5%)이었고, 동아리 가입은 하였으나 참여
하지 않은 대상자도 15명(12.6%)로 나타났다. 동아리 유
형은 음악미술체육이나 레저 활동과 같은 문화예술 동아
리 참여가 50명(42.0%), 학생회나 봉사활동참여와 같은 
사회 참여형 동아리 참여가 47명(39.5%) 순으로 많았다. 
참여 동기는 여가활동 38명(31.9%)으로 많았고, 능력개
발 29명(24.4%), 학교당국이나 친구권유 24명(20.2%)순
이었다. 동아리 내 본인의 역할로는 일반회원이 101명
(84.8%), 임원이 18명(15.1%)이었다. 

동아리 활동수준은 5점 척도 3.73±0.61점이며, 하위 
영역에서 자발성은 3.99±0.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
극성은 3.38±0.95점으로 가장 낮았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Participating time 0 15(12.6)
1/month 28(23.5)
More than 2/month 46(38.7)
1/2months 6(5.0)
1/3months 11(9.2)
1/1semester 13(10.9)

Activity type
(multiple response)

Major related 38(31.9)
Study 3(2.5)
Social participation 47(39.5)
Culture and art leisure 50(42.0)
Religion 20(16.8)

Motivation to 
participate
(multiple response)

Leisure 38(31.9)
Friendship 13(10.9)
School and friend 
recommendation 24(20.2)

Ability development 29(24.4)
Acquire knowledge in 
related fields 13(10.9)

Etc. 15(12.6)
Role Leader 18(15.1)

General member 101(84.8)
Club activity’s 
average

Voluntary 3.99±0.62
Activeness 3.38±0.95
Solving problem 3.74±0.78
Satisfaction 3.75±0.64
Unity 3.74±0.67
Total 3.73±0.61

Table 2. Club characteristics and club activity’s average 
of subjects                                 (N=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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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
ics Categories

Club activity

χ2 or t 
(p)

None
(n=28)

Have
(n=119)

n(%) / Mean±SD
Gender Male 3(10.7) 20(16.8) 0.64

(.569)Female 25(89.3) 99(83.2)
Grade Freshman 8(28.6) 54(45.4)

8.07
(.045)

Sophomore 8(28.6) 38(31.9)
Junior 6(21.4) 7(5.9)
Senior 6(21.4) 20(16.8)

Sibling 1 2(7.2) 9(7.6)
0.39
(.825)2 20(71.4) 78(65.5)

More than 3 6(21.4) 32(26.9)
Major 
satisfaction

Not
satisfied 7(25.0) 8(6.7) 8.26

(.010)Satisfied 21(75.0) 111(93.3)
Communicati
on skill 

Total 3.71±0.54 3.99±0.45 8.19
(.005)

Self- 
leadership

Behavior-foc
used 
strategies

3.63±0.55 3.84±0.46 4.48
(.036)

Natural 
reward 
strategies

3.61±0.61 3.77±0.59 1.68
(.198)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64±0.65 3.77±0.56 1.21
(.273)

Total 3.63±0.52 3.81±0.44 3.44
(.066)

Table 3.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degree of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by 
club activity                             (N=147)

3.3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
능력 및 셀프리더십 

대상자의 동아리 활동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과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학년별 차이
가 있었다(χ2=8.07, p=.045). 동아리 참여집단이나 비참
여집단은 1,2학년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공만족도 역시 차이를 보였으며(χ2=8.26, p=.010), 동아
리 활동을 하는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비율이 높았다. 반
면, 성별, 형제자매수는 차이가 없었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및 셀프리더십
의 차이를 보면, 의사소통능력은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는 
3.71±0.54점,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는 3.99±0.45점으
로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t=8.19, p=.005). 셀프리더십은 전체는 동아리 활동 여
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항목별로는 행동중심적 
전략은 동아리가 없는 대상자는 3.63±0.55점,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는 3.84±0.46점으로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
의 행동중심적 전략 점수가 높았다(t=4.48, p=.036). 반면, 
자연적 보상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은 차이가 없었다.

3.4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
더십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 활동이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에 미치는 영향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able 4와 같다. 

본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잔차의 
자기상관(Durbin-Watson의 통계량=2.109, 1.906, 각
각), 잔차의 정규성과 선형성(잔차의 정규 P-P 도표와 히
스토그램), 잔차의 등분산성(산점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오차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공
차한계가 의사소통능력 모형은 .28~.62 , 셀프리더십모
형에서는 .28∼.77로 1.0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각각 1.63~3.62 , 
1.29 ∼3.59로 기준값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2개의 
회귀 모형이 설정되었다. 모형 1은 셀프리더십을 예측변
수로, 모형 2는 셀프리더십을 통제한 후 동아리 활동수준
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에서 셀프리더
십 하위영역 중 행동중심적 전략(β=.27, p=.003), 건설
적 사고전략(β=.32, p=.002)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
며, 동아리 활동수준이 추가 투입된 모형 2에서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며(R2 변화량= .067, F=13.80, p<.001), 동아
리 활동수준 중 적극성(β=-.31, p=.004)이 대상자의 의
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예측변인이었고 본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46.5%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모
형 1은 의사소통능력을 예측변수로, 모형 2는 동아리 활
동수준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1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예측변인이었
다(β=.66, p<.001). 동아리 활동수준이 추가 투입된 모
형 2에서는 설명력은 증가하였으며(R2 변화량=.035, 
F=16.18, p<.001).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설명력
은 4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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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B β t p B β t p

Communication skill
Self- 

leadershi
p 

Behavior
focused 

strategies
3.99 .27 3.09 .003 3.42 .23 2.72 .008

Natural 
reward 

strategies
2.03 .18 1.75 .083 1.58 .14 1.37 .174

Constructiv
e thought 

pattern 
strategies

3.84 .32 3.23 .002 3.69 .41 3.18 .002

Club 
activity’s 
average

Voluntary 2.142 .20 1.98 .050
Activeness -.2.21 -.31 -2.92 .004

Solving 
problem 1.45 .17 1.30 .195

Satisfaction 0.05 .01 0.05 .964
Unity 1.04 .10 1.07 .280

F=29.42(<.001)
R2=.434 

Adj. R2 =.419 

F=13.80(<.001)
ㅿR2=.067
R2=.501

Adj. R2=.465

Self-leadership
Communication skill 1.50 .66 9.38 <.001 1.40 .61 7.76 <.001

Club 
activity’s 
average

Voluntary 0.35 .04 0.41 .682
Activeness 0.98 .17 1.53 .130

Solving 
problem -0.74 -.11 -0.85 .396

Satisfaction 0.28 .08 0.73 .466
Unity 0.12 .02 -0.20 .840

F=88.01(<.001)
R2 =.429 

Adj. R2 =.424 

F=16.18(<.001)
ㅿR2 =.035 
R2 =.464 

Adj. R2 =.436

Table 4. The influence of club activities on communication 
skill and self-leadership                  (N=119)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
과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되었
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능력은 5점 만점에 3.99점이었다. 이는 Hur 
[5]의 연구에서 3.55점, Lee와 Chung [18]의 연구에서 
3.7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최근 전문직 간호사

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대학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교육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대상자의 요구를 올
바르게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
고, 여러 보건의료인들과의 협력에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
능력임을 감안할 때, 학부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라 동아리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았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
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일반 대학 교과활동
으로 충족되지 못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은 
선행연구[19,20]에서 나타난 바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학과 자체적으로 전공동아
리 등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3.81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의 행
동중심적 전략 3.84점, 자연적 보상전략 3.77점, 건설적 
사고전략 3.77점이었다. 셀프리더십은 동아리 활동 여부
에 따라 차이가 없어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셀프리
더십이 높았다는 선행연구[19,21]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의 하위항목 중 행동중심적 전략에서 
동아리활동이 있는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았다. 
행동중심적 전략은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처벌, 
자기관찰, 자기단서로 구성된 전략으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리더십은 중요한 역량으로 자발적인 동
아리 참여와 적극적 활동 안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하는 동아리 활동의 노력이 셀프리더십을 향상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
는데 필요한 리더십 역량과 자질을 키우기 위해  동아리 
활동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또한 친구, 교사의 지지가 동
아리 활동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22,23], 동료
와 학교 측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과, 학생들의 유대감 증진과 동아리 활동의 참여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동아리 활동이 있는 대상자들의 동아리 세부 활동수준
은 전체 3.73점이며, 하위 영역에서 자발성은 3.99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적극성은 3.3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는 연구대상자는 다르지만 Kim [15]의 연구에서 전체 
평균 3.07점, 문제해결이 3.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
발성 3.28점, 적극성 2.96점으로 가장 낮아 본 연구와 점
수분포는 유사한 결과였다. 선행 연구에서 낮은 점수는 
대상자가 청소년이었기에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입시스트
레스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위한 현실적 어려움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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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가장 
낮은 활동수준 영역인 적극성은 본 연구의 의사소통능력
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동아리 활동의 긍정적 
의의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이 지지해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다양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동아리 활동을 학점 이수나 졸업인증을 위한 
형식적 활동에서 그치기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다양한 활
동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한다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활동 여부에 따른 일반
적 특성은 학년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
록 동아리 활동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취업준비와 국가고
시 준비로 인한 시간적 여유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동아리 활동
이 단순한 비교과 활동의 대학교육이 아닌 타인과의 상
호교류와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으로 의사소통능력과 리
더십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다. 동아리 활
동이 있는 대상자들에서 동아리의 유형은 음악미술체육
이나 레저 활동 42.0%, 학생회나 봉사활동참여와 같은 
사회 참여형 활동이 39.5%, 전공관련 31.9% 이었다. 전
공 관련 실무경험을 제공하거나 교과목과 연계되어 봉사
활동 동아리 혹은 학점이수과정으로 대학 내에서도 사회
봉사 프로그램이 장려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관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이 필요하
다. 또한, 진로 및 취업 역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
년별로 차별화된 동아리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동아리 활
동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영향요인은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행동
중심적 전략, 성공적 수행 상상,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 
분석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적 사고전략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수준이 추가되어 설명력은 증
가하였다. 동아리 활동수준 중 적극성이 대상자의 의사소
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이들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46.5%로 설명하였다. 동아리 활동 등은 
정규 교과과정이 지닌 한계를 벗어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24], 이에 동아리 활
동 참여를 적절히 활용하면 능동적인 경험과 적극성 함
양이 대상자의 리더십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의사소통능력은 목표를 형성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상황과 환
경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25]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반드시 갖추
어야 할 핵심역량과도 일치한다. 자기목표설정, 자기보
상, 자기처벌, 자기관찰, 자기단서로 구성된 행동중심전

략과 성공적 수행 상상,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 분석과 같
은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표현되는 셀프리더십은 의사소
통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다양한 경험 속에서 폭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능동적
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동아리 참여 태도가 
적극적인 경우에 의사소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Ha 등[19]의 연구를 지지하며, 특히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이 타인에 대한 관심, 대인관계 향상 및 의사
소통능력 등과 같은 실질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를[26] 뒷받침한다. 공통의 관심과 취미를 공유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속에서 이들
의 의사소통능력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으로 유추
되며, 대학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평
가 및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수준을 더하여 셀프리더십을 
43.6%로 설명하였고 이는 선행연구결과[17]를 지지한
다. 개인이 스스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행동과 생
각을 통제하고[17], 자신이 설정한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
을 스스로 정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아반성
을 하는 등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셀프리더십이다
[27]. 셀프리더십은 학업 ,취업전략의 긍정적 영향 뿐 아
니라, 개인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며[28],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21,29]. Choi와 Im [21]은 
창의성과 사회적 지지가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요인
임을 제시했고, 창의성 함양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활용하여 일상적 창의성을 함양하고 능동적이며 
협동적으로 변하는 팀기반학습과 같은 동료가 함께 하는 
학습법 개발 필요성과 사회적 지지 인식을 높여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는 과업수행을 성공
적으로 이끌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절하
고 통제할 수 있는 교육과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
동에서 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Kim [30]은 한국적 리더십 기술의 구성요인 중 하나
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였다. 간호 대학생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이용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
을 배려하며 책임감과 도전의식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이 대학교육에서 이루어진다면 간호현장에서 보건
의료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비교과 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활
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학 차원에서는 동아리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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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학과 차원에서는 동아리를 적극 장려하며, 
교수 역시 수업이나 수업 외의 교류를 지속하여 학생들
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다. 이러한 비교과 활동이 단순한 참여에서 그칠 것이 아
니라 충분한 기회 제공 및 궁극적으로는 교과와 비교과
연계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이 의사소통능력
과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행동중심
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및 동아리 활동수준 중 적극성
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
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적극적
인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전문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는 교육적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
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 모집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
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
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의 구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동아리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
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공교과목 외에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이 
필요함을 확인한 연구임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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